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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

오늘은 올해로 134주년을 맞이한 세계 노동절입니다. 

“전 세계 노동자들이여, 단결하라!”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행진은 “인간

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”라는 노동권 정신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하게 한 필라델

피아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. 

하지만 134년이 지난 지금에도 노동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. 

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해 노동자들의 

실질임금은 2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. 

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은 후퇴했고, 노동자와 노동운동을 악마화했습니다. 이에 항

의해 작년 노동절에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며 스

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. 오히려 건설산업의 위기는 심화되고 고용은 

한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.

윤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을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으려 했고, 노동자

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후퇴했습니다. 

윤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2·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지난 20여 년 동안 

수많은 논쟁의 결과이자 지난해 대법원판결을 입법에 반영한 사회적 숙의의 결과물을 

거부했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해온 현

실을 바꾸기 위한 입법이 거부당한 것입니다.

이번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.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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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것을 반성하고, 정부의 반 노동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. 

을지로위원회는 노동조합법 2·3조를 다시 개정하고, 적정임금제 등 노동자의 삶을 지

키는 입법을 하겠습니다.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. 사회경제적 '乙'

인 비정규직, 특수고용, 미조직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.

노동자와 함께하는 22대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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